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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그 친구를 본 지도 벌써 (며칠/몇칠)이 지났다.

•어제 일어난 일은 정말 (어이없다/어의없다)는 생각이 든다.

•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, “절대 (않 돼/안 돼).”라고 말해야 한다.

•길을 걷던 중 (갑자기/갑작이) 소나기가 쏟아졌다.

•이번 행사는 (2틀/이틀)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.

•(굳이/구지)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.

•그건 (원래/월래) 내 계획에 없던 일이다.

•그 아이는 (곰곰히/곰곰이)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.

•통로가 (널찍한/넓직한)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다.

•약속 시간에 (느지막히/느즈막히) 도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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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정답은 ‘한입 맞춤법’ 책에서 확인하세요!



•길가에 떨어진 (돌멩이/돌맹이)를 발로 찼다.

•(왠지/웬지)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.

•점심으로 매콤한 (덥밥/덮밥)을 먹었다.

•(일부러/일부로)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라.

•생일 선물로 예쁜 (귀걸이/귀거리)를 받았다.

•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(주워/주어) 주머니에 넣었다.

•(검정색/검은색) 구두가 정장에 잘 어울린다.

•과제 양이 (얼마큼/얼만큼) 되는지 확인했다.

•그는 시험을 앞두고 (안절부절못하는/안절부절하는) 모습을 보였다.

•(나의/나에) 소중한 보물을 친구에게 보여주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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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큰 사고가 나서 건물이 (폭발/폭팔)했다.

•그 분야에서 (내노라하는/내로라하는) 전문가가 모였다.

•부탁이니 이런 일은 (삼가 줘/삼가해 줘).

•일은 (금새/금세) 끝날 것이다.

•팀에서 중요한 (역활/역할)을 맡았다.

•반찬으로 맛있는 (소시지/소세지)를 준비했다.

•생일 파티를 위해 (케이크/케잌)를 샀다.

•갈증이 나서 (주스/쥬스)를 마셨다.

•방을 (깨끗이/깨끗히) 청소했다.

•저녁 메뉴로 김치 (찌게/찌개)를 끓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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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사업에 실패하여 (빈털터리/빈털털이)가 되었다.

•친구들 앞에서 (창피/챙피)를 당했다.

•잠자리에 들어 (베개/배게)를 베고 누웠다.

•사과 껍질을 (깍다가/깎다가) 손을 다쳤다.

•광경이 정말 (희한하다/희안하다).

•내일 다시 (할게/할께).

•집 (안팎/안밖)으로 수리를 했다.

•문을 (잠궈/잠가) 놓고 나갔다.

•(하마터면/하마트면) 넘어질 뻔했다.

•하늘에 (해님/햇님)이 밝게 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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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조개 (껍데기/껍질)를 바닷가에 버렸다. 

•약속은 (반드시/반듯이) 지켜야 한다.

•꿈을 (좇다/쫓다) 보면 현실이 멀어질 때가 있다.

•담장 (너머/넘어)로 꽃이 보였다.

•고집쟁이보다는 멋쟁이가 (장이/쟁이) 중에서 너에게 어울린다.

•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는 (이/이빨)라고 부르는 게 맞다.

•물건을 (잃어버려서/잊어버려서) 속이 상했다.

•머리를 (빗어/빚어) 단정하게 정리했다.

•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(짖는/짓는) 소리를 냈다.

•다리가 (저려/절여) 잠시 앉아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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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밭에 (거름/걸음)을 주니 작물이 잘 자란다.

•사랑하는 사람을 (여의는/여위는) 슬픔은 컸다.

•잔치를 (벌여/벌려) 손님을 초대했다.

•봄꽃이 (한창/한참) 피어 있다.

•물건을 (갖다/같다) 두는 위치를 정했다.

•우리가 갔던 (대/데)가 사라졌더라.

•감기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(낫다/낳다).

•집에 오는 길에 잠시 서점에 (들르기로/들리기로) 했다.

•아이를 등에 (업는/엎는) 것은 부모의 사랑이다.

•문이 굳게 (닫혀/다쳐)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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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(가르쳤다/가리켰다).

•신발 끈을 단단히 (매고/메고) 운동장에 나갔다.

•정답을 (맞히니/맞추니) 기분이 아주 좋았다.

•고무줄을 길게 (늘여/늘려) 장난을 쳤다.

•약을 (달이며/다리며) 정성을 다했다.

•편지를 (부치러/붙이러) 우체국에 갔다.

•우리 둘의 의견은 늘 (다르다/틀리다).

•너 도대체 (어떻게/어떡해) 하려고 그러니?

•정성을 (들여/드려) 물건을 만들었다.

•나물을 맛있게 (무쳐/묻혀) 상에 올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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